
모르는 것의 헤아릴 수 없는 깊이에 관해서 박 동섭 저 우리에게 또 하나< >-

의 심리학이 필요한 이유 저자 서문 중에서

우리는 뭔가를 알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버리면 머리.

가 굳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고를 정지시킨다는 점에서 우리를 경.

직상태로 몰아넣을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의 인기 작가인 하시모토 오사무도 모른다는 방법 이라는 책에서 안‘『 』

다 는 것이 세기병이라고 하면 세기의 처방전은 모른다는 것을 방법’ 20 , 21 ‘ ’

으로 삼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당신만큼 나에 관해서 아는 사람은 없어 라고 말하는 연인에게 안다는것“ !” ‘ ’

은 이별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반면에 모른다는것이야말로 관계를 계속. ‘ ’

갱신할 수 있는 러브레터가 되지요.

발상을 전환해 보면 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 ‘

것 에는 애써 눈을 돌리면서 비로소 자신의 지위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지요’ .

예를 들면 우리는 뭔가를 듣고 있을 때에 듣고 싶지 않는 것에는 귀를 막아

버립니다 그것과 똑같이 우리에게는 알고 싶지 않은 것을 알려고 하지 않는.

습관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전자가 선택적 난청이라고 하면 후자는 선택적. ‘ ’ ‘

무지 입니다’ .

그렇다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선택적 무지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역으로 선택적 지 라는 것도 있습‘ ’ ‘ ( )’知

니다 즉 우리는 알고 싶지 않은 것을 배제하고 알고 싶어 하는 것만을 받. ,

아들여서 알았다 고 의기양양합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이 지와 무지의 싱크‘ ’ .

로 동시발생 로부터 도망갈 수 없습니다( ) .

그것은 사람이 뭔가를 볼 때의 구조를 생각해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람.

눈은 진화를 거쳐서 얼굴 전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은 자.

신의 몸으로부터 봐서 배후에 펼쳐지는 세계를 포착할 수 없게 되어버린 반

면 한 가지 것을 볼 때에는 초점을 좁혀서 선명한 화상을 손에 넣을 수 있



습니다.

주류심리학의 치명적인 약점은 마음이라는 배후에 펼쳐지는 사회문화역사‘ ’

적 세계를 애써 외면하고 오로지 마음 만을 정밀하고 세밀하게 들여다보려‘ ’

고 한 것에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는 부분 선택적 지 은 보이지 않는 부분 선택적 무지 을 희생으( ) ( )

로 삼아서 그것과 의 교환을 통해서 성립하는 허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철학.

자 화이트헤드는 자신의 최종강의에서 정밀한 것은 만든 것 이라고“ (fake)”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기껏해야 그 정도 수준일 것입니다‘ ’ .

모른다는 부분이 지 라고 하면 아는 부분은 그림 에 해당합니다 즉‘ ’ ( ) ‘ ’ ( ) .地 圖

모르는 것은 아는 것의 토대 근거라는 의미에서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저력=

을 감추고 있습니다.

필자와 함께 비고츠키 아이디어를 매개로 우리에게 또 하나의 심리학이 필「

요한 이유 를 탐색하는 것은 모른다는 미지의 세계로 발을 들여 놓는 가‘ ’」

슴 두근거리는 탐험이 될 겁니다.


